
디자인 없는 디자인U

EXHIBITION
2016 / 07 / 03

황영희

일상에서 피어나는 ‘오픈 디자인’
디자인 없는 디자인U 5. 3~6. 26 토탈미술관(http://www.to-
talmuseum.org/)

<디자인 없는 디자인>전 전경 2016 토탈미술관

쫄깃한 파스타를 볶는 향이 코끝을 스친다. 요리만이 아니다. 
드론이나 가구를 조립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구두를 
만들기도 한다. 만들다 지치면 나무판으로 만든 1평짜리 집에서 
잠을 청해도 좋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 다름 아닌 
미술관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인 
토탈미술관이 전시에 또 다른 개념을 불어 넣은 것. 실험적인 
전시와 과감한 기획으로 주목을 받아 온 토탈미술관은 4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예술에 대한 탐구와 호기심을 그치지 
않고 있다. 5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 <디자인 없는 
디자인(design without Design)> 프로젝트는 미술관과 전시, 
예술을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다. 대문자 ‘Design’이 유명 
디자이너나 브랜드에서 제작한 완성된 디자인이라면 소문자 ‘de-
sign’은 과정으로서의 디자인, 즉 ‘오픈 소스 디자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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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과정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꾸리기 위한 
준비부터 결과까지 모든 것을 웹상에 ‘오픈’함으로써 전시의 
맥락과 의미를 확장한다.

스페인 작가 에바 알머슨의 ‘토마토 콜드 스프’ 레시피

기자는 작가들이 직접 제공한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어 주는 
‘오픈 레시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도균 작가의 레시피로 
요리한 ‘까나리 액젓 파스타’로 든든히 한 끼를 채운 후 받은 
영수증 역시 심상치 않았다. 영수증의 세부 판매 항목에는 
음식 재료의 원가와 레시피 및 노동의 가치 등 하나의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포함된 모든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돼 적혀 
있다. 가격을 책정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몫이다. 2016년 
시도된 ‘과정으로서의 디자인’ 아이디어의 원천은 토탈미술관 
설립자 문신규 회장이 《꾸밈》(토탈북스)이라는 디자인 잡지를 
창간한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프로젝트 제목인 
<디자인 없는 디자인>은 1981년 《꾸밈》 제30호 발간 기념으로 
제작된, 디자인에 관한 글을 모은 앤솔로지의 제목이기도 하다. 
토탈미술관은 36년 전 토탈북스에서 출간한 책의 제목을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로 확장하여 오늘날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디자인 없는 디자인’은 어떤 
의미일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독점하지 않는 디자인,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들고 그 기술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픈 디자인’이다. ‘먹고 놀고 만들고 자는’ 일상의 평범한 행동 
안에 숨어 있던 디자인, 그리고 삶에서 벌어지는 소박한 창조에서 
시작되는 예술.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디자이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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